
기도하여 너희의 정신을 가꾸어 영혼을 변화시키어라

작성일 : 2012. 7. 23.(월) 

작성자 : 김민지

(철야기도 시간에 주님께 “주님, 제 정신은 영과 일체 되어 영원히 가지고 갈 텐데 나의 혼체에 사랑의 불을 

보내 주셔서 제 영이 사랑으로 완전한 영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

다.)

*성자 주님의 말씀*

사랑아,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 

섭리 모두에게 전하여라.

기도는 영으로 살게 한다. 

기도는 육적인 생각을 버리게 한다. 

기도는 사랑이 샘솟게 한다. 

기도는 깨닫게 한다. 

기도는 내 발길이 그 곳으로 향하게 한다. 

기도는 나의 음성을 듣게 한다. 

기도는 시대 보낸 자와 일체 되게 한다. 

기도는 영혼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한 단계 더 거듭나게 한다. 

기도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마무리 짓게 한다. 

기도는 어두운 것을 물리치는 광명체이다. 

기도는 나 성자의 생각을 알려 준다. 

기도는 기쁘게 한다. 

기도는 감사하게 한다. 

기도는 깨끗하게 한다. 

기도는 숨 쉬게 한다. 

기도는 행하게 한다. 

기도는 화평케 한다. 

기도는 천국의 영으로 휴거되게 한다.

섭리 내 사랑아, 

섭리 내 희망아, 

섭리 내 반석들아. 

사랑하니 오늘도 응답하는 

나 성자를 느껴라. 

나 너희 신랑이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서 만나게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너희에게 매일 오니 

늘 나를 찾고 나를 맞도록 하여라. 

사랑들아 나는 전능한 성자의 본체라서 



너희와 오직 영으로 소통하며 대화한다. 

사랑들아, 

인간에게는 크게 영과 혼과 육이 있다. 

혼은 영과 육을 이어 주는 매개체이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보다 영에 속한 혼이 있고 

보다 육에 속한 마음이 있고 육이 있다.

육에 속한 마음과 육을 

먼저 분류해서 보자. 

너의 육신을 주관하려면 

이 마음을 주관해야 한다. 

이는 마치 로봇을 생각하면 쉽다. 

로봇을 조종기를 이용해 움직이듯이 

육은 로봇이라 할 수 있고 

마음은 로봇을 조종하는 조종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육은 마음이 조종하는 것에 따라 움직인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을 보면 

마음을 잘 조정하는 사람이

자기 육을 세상적으로 성공하도록 이끈다. 

마음이란 조종기를 오른쪽으로 조종하면 

로봇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조종하면 왼쪽으로 가듯 

육신을 잘 다스리고 싶다면 

마음이 명령을 내려 조종하면 

육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다. 

곧 너희의 마음에 무얼 담느냐가 

너희의 육의 행위를 좌우한다. 

마음에 말씀을 담아 

육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자.

다음은 영에 속한 혼체와 영을 보자. 

육과 마음에 대해 말했으니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이다. 

영에 속한 혼체와 영체도 

마음과 비슷한 입장이라 보면 된다. 

혼이 조종기이며 

영은 로봇과 같은 입장이다. 

고로 영혼이 잘 되려면 

혼 곧 정신이란 조종기를 잘 잡아야 한다. 

이제부터 중요한 설명하니 잘 들어라. 

이 영에 속한 혼체는 

육에 속한 마음과 천지 차이다. 

너희 영이 나 성자와 대화하려면 



바로 이 혼체 정신에 불을 받아야 한다. 

곧 골수에 불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왜 성령 받고 금방 식는 줄 아느냐? 

바로 마음에는 불이 떨어졌는데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해서 혼체, 

곧 정신에 불을 받지 못했기에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다.

마음은 육에 속한 것이라서 

영혼까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위력이 약하다. 

정신체, 혼체에 불을 받아야 

근본적으로 영이 변화될 수 있는 

힘과 위력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 혼체, 

즉 정신은 그릇과 같다. 

길과 같다. 

넓히고 깊이 파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신에 불을 받기가 어렵다. 

그 길을 넓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 길을 넓히려면 

육이 실천함으로 넓히는 것이다. 

곧 정신에 불을 받으려면 

마음에 말씀을 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정신체에 더 큰 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나 성자와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계시자들만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말씀은 육의 음성으로는 들을 수 없다. 

나는 전지전능한 영체이기 때문이다. 

영과 대화한다. 

즉 혼체에 나의 말을 입력한다. 

혼체를 통해 영혼에 내 말을 보내니 

육적인 자는 내 말을 받을 수가 없다. 

육에 속한 마음만 개발되어서는 

영혼이 깊어질 수가 없다.

이제 차원 높여 정신을 개발하여라.

나는 정신체에 

불을 보내며 말씀을 보내며 역사함을 

깨닫길 바란다. 

또한 정신체를 넓히려면 

기도해야 한다. 

나와 통하자고 너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기도는 정신체를 가꾸어 주며, 넓혀 주며 

깊게 파는 작업을 한다. 

잘 가꾸어진 길을 마음대로 편히 다닐 수 있듯 

그 갈고 닦인 넓은 길은 

나 성자가 마음대로 가며 

말씀할 수 있는 것이다. 

고로 기도하여 육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했다. 

나와 대화할 때도 육성으로만, 

너희의 목소리의 기도만 치중하지 말고 

집중하여 정신으로 

나와 만나 대화하자는 것이다. 

나와 대화하고 소통하며 

나를 맞을 수 있도록 

수요, 주일말씀, 금요 천국성령 운동 말씀, 

잠언 말씀 통해 정신 축복해 준다. 

모두 정신 축복 받으라고 말씀해 주니 

이 때, 기회가 주어질 때 

모두 기를 쓰고 받아라. 

내가 아무리 축복해 줘도 

기도해서 직접 정신의 길을 닦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에게 한 차원 높여 행하는 것은 

육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했다.

곧 이 시대 보낸 자를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또한 성자 본체와 분체를 쪼개어 보는 것이 

영에 속한 생각이라고 말씀했다. 

마지막 때 너희에게 

정신 축복을 주는 이유는 

진정으로 깨달으라 함이다. 

이 시대 보낸 자를 육적으로 깨닫지 말고 

영적으로 깨달으라 함이다. 

기도해야 내가 너희에게 

정신체에 역사함으로 선생에 대해 

영으로 진정 깨닫게 될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 없이 육적으로 생각하다 

결국 차원을 높이지 못하게 되고 

생각이 변질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나의 영 재림 때도 

너희가 육에 속한 마음으로만 

나를 사랑하고 대한다면 

나를 맞을 수 없다. 

나는 영으로 재림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차원 높여 영으로 사랑하자. 

육으로만 단장하고 기다리는 것은 

옛 유대인과 같은 생각이 아니냐. 

나는 영으로 재림한다. 

영으로 사랑하자. 

영으로 사랑하기 위해선 

진실로 정신 통해 

영을 길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육에 속한 관리에서 한 차원 높여 

영에 속한 자기 관리이다. 

모두 마지막 기회의 때, 나와 대화하자. 

나를 맞아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 준 성자이니라. 

샬롬.


